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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D광역시, J도 소재 3․4년제 
대학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미비한 9부을 제외한 341부를 SPSS ver. 12.0(Window)으로 최종 분석하
였다. 본 연구결과, 취업준비행동에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성별 및 학년의 특성과 전공선택동기 및 직업가치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및 집단 
상담과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업가치관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r paramedic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After receiving the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from November 4 to 8, 2019, a self-writte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3rd and 4 year university paramedic student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Among 
the collected data, 341 parts, except for the 9 parts with insufficient response, were finally analyzed 
with SPSS ver. 12.0 (Window). Results, personal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trinsic work 
values of occupational values, and extrinsic work values were influenced in order to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open a vocational value course 
in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and regular or non-regular curriculu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 and grade,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occupational o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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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장기적 경기침제와 청년실업률이 증가되면서, 대
학생의 취업난은 사회적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비싼 등
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준생(취업 준비생) 시
절을 겪으며 취업을 위한 공부와 준비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 실업이 우리사회에 고착화됨
에 따라, 새로운 생활의 형태인 사회적 소속이 없는 니트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족이 나타나고 있다[1].

통계청의 2019년 7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
트 상승해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이 9.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2]. 이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9.5%로 2008년(7.1%)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다. 같
은 기간 OECD 청년실업률 평균은 10.4%에서 9.1%로 
1.3%포인트 하락했다[3].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
유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은 반면에 일
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낮고, 청년 니트(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무직자)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직업 진로지도 강화를 통해 청
년 취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4]. 대학생 역시 취
업난 속에서 당면한 취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자신
이 목표로 했던 회사나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취업준비행동을 선택할 것이다[5,6].

이러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
구가 2년제 및 4년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대학 생활 및 대학 졸업 후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
고, 삶의 설계에 크게 작용하는 전공선택동기[7]가 취업
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하였으
며[8-13], 개인의 직업에 관하여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직업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이며 직업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학교와 사회매체 등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발달하는 직업가치관[14-16]이 취업준비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8-13].

이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

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주목받았고, 그동안 여러 학과 및 계열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고,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

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표본추출

본 연구는 D광역시, J도 소재 3․4년제 대학 응급구조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11월 4일부터 8일(5일 동안)까지 본 연구자
의 편의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설
문 응답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이 미비한 9명의 설문지
를 제외한 341명(97.4%)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 표본의 수는 G*Power 3.1.9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를 
.15, 검정력을 .95, 유의 수준을 .05로 하였을 경우 275
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350명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의 측정도구는 Han[8], Kim[17]이 사용

한 측정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
완하여 개인적 동기[적성, 흥미, 재능, 장래성] 4문항, 사
회적 동기[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권유, 입학성적] 4문
항 총 8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
로 설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동기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8]의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858, 사회적 동기 Cronbach’s α는 .622이었고, 
Kim[17]의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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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외재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794, 장기 외재 
동기의 Cronbach’s α는 .682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인
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910, 사회적 동기의 
Cronbach’s α는 Cronbach’s α는 .905로 나타났다.

2.2.2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의 측정도구는 Han[8], Moon[18]이 사용

한 측정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
완하여 외재적 직업가치관[보수, 명예(지위), 안정성, 노
동환경] 4문항, 내재적 직업가치관[능력, 성취감, 사회봉
사, 적성(흥미)]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
들은 5점 리커트 척도 설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가치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8]의 연구에서 외재적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는 .796,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는 .729이
었고, Moon[18]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
는 .858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재적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는 .908,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는 .901로 나타났다.

2.2.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의 측정도구는 Han[8]이 사용한 측정도

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취
업을 위해 학점관리,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전공 관
련 특강 및 학원수강, 이력서에 포함시킬 경력 준비, 어학
공부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
도 설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8]의 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의 Cronbach’s α는 
.65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3으로 나
타났다.

2.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Reliability 
Analyze, T-Test, ANOVA(Scheffé), Simple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Stepwise) 분석을 실시하였
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회귀모형 검증은 회귀분석 전의 사전검증으로 공차한
계(Tole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검사를 통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을 확인하였고, 또한 회귀분석 후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
정하는 통계량으로 Durbin-Watson을 이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학생 167명(49.0%), 여학생 174명(51.0%)으로 나
타났고, 1학년 89명(26.1%), 2학년 87명(25.5%), 3학년 
85명(24.9%), 4학년 80명(23.5%)으로 나타났다. Table 1

Variable N %
Gender Male Student 167 49.0

female Student 174 51.0

Grade
1 89 26.1
2 87 25.5
3 85 24.9
4 80 23.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341)

3.2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차이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에서 남학생(3.94점)이 

여학생(3.4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t=1.471, p<.001), 사
회적 동기에서 남학생(2.78점)이 여학생(3.44점)보다 높
게 나타났다(t=1.161, p<.001).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직업가치관에서 여학생(3.87점)
이 남학생(3.6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t=1.291, p<.05), 
내재적 직업가치관에서 남학생(3.98점)이 여학생(3.96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1.401, p<.001).

취업준비행동에서 남학생(3.41점)이 여학생(3.2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t=.816, p<.001).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에서 1학년(3.93점), 2학
년(3.92점), 3학년(3.64점), 4학년(3.2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F=1.757, p<.001), 사후분석을 한 결과, 1, 2학
년이 3,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동기에
서 4학년(2.82점), 3학년(2.78점), 2학년(2.73점), 1학년
(2.5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F=1.862, p<.001), 사후
분석을 한 결과, 4학년이 2,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직업가치관에서 4학년(3.90점), 
3학년(3.88점), 2학년(3.72점), 1학년(3.62점)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F=1.596, p<.05), 사후분석을 한 결과, 3, 4
학년이 1,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적 가치
관에서 1학년(4.11점), 2학년(4.06점), 3학년(3.89점), 4
학년(3.8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F=1.280, p<.001), 
사후분석을 한 결과,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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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행동에서 4학년(3.72점), 3학년(3.31점), 2학
년(3.25점), 1학년(3.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F=1.814, p<.001), 사후분석을 한 결과, 4학년이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는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r=.723, p<.001) 및 취업준비행동(r=.71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 행동
(r=.482,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
고,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
(r=.68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
났다. Table 3

3.4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

회귀모형의 검정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고
(F=24.752, p<.001), Durbin-Watson 통계량도 1.967
로 2근처에 있어 오차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43-.47로 모두 .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는 2.78-3.89
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나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395로 나타났고,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준비행동에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β=.489, p<.001),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
업가치관(β=.447, p<.001), 외재적 직업가치관(β=.398,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Table 4

Divisi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Occupational Values

EPB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Extrinsic
Work Values

Intrinsic
Work Values

Personal Motivation 1
Social Motivation -.048 1

Extrinsic Work Values .075 .097 1
Intrinsic Work Values .723** .074 .061 1

EPB .716** -.068 .482* .689** 1
**p<.001, *p<.05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Divisi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Occupational Values

EPB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Extrinsic
Work Values

Intrinsic
Work Values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Student 3.94±.632 2.78±.651 3.69±.588 3.98±.636 3.41±.597

Female Student 3.44±.706 2.64±.642 3.87±.563 3.96±.588 3.23±.501
t 1.471** 1.161** 1.291* 1.401** .816**

Grade

1a 3.93±.667 2.51±.625 3.62±.577 4.11±.596 3.00±.607
2b 3.92±.695 2.73±.686 3.72±.603 4.06±.628 3.25±.584
3c 3.64±.737 2.78±.617 3.88±.569 3.89±.671 3.31±.493
4d 3.27±.486 2.82±.639 3.90±.578 3.82±.601 3.72±.556
F 1.757** 1.862** 1.596* 1.280** 1.814**

Scheffé c,d<a,b a<b,c<d a,b<c,d c,d<b<a b<c<d
**p<.001, *p<.0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able 2.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67

4. 논의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

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직업가치관의 외재
적 직업가치관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전공선택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인적 동기 및 
사회적 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Lee[19]의 4년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는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Kim[20]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모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의 사회기
여 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보매체를 통
해 취업률, 취득자격, 졸업 후 주요 진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의 적성, 흥미, 재능, 장래성, 그리고 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권유, 입학성적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가치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재적 직업가치
관이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았다. 이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1-23]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적 안정성, 근무 
환경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결과와 동
일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여학생은 보수, 명예(지
위), 안정성, 노동 환경을 중요시하며 남학생은 능력, 성
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을 중요시한다고 생각된다.

취업준비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개인
의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에 맞는 직장을 선
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전공선택동기는 학년이 낮을수록 개인적 동기가 높았
고, Han[8]의 조리·외식 관련 전공 대학교에 재학 중인 
2년제 대학교 2학년과 4년제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
록 사회적 동기가 높았다. 이는 졸업 후 취업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전공을 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권유, 
입학성적보다는 자기의 적성, 흥미, 재능, 장래성을 고려
하여 선택하고, 학과 부적응으로 인한 휴학 및 중도탈락
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고,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Jo[22]의 2010년 졸업자에 대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연구에서 내재적 중요도가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한
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았다. 
이는 보수, 명예(지위), 안정성, 노동 환경을 유지하는 직
업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
러나 Chang[23]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패션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외재적 직
업가치관(보수, 안정, 지위), 학년이 높을수록 내재적 직
업가치관(능력, 사회기여, 성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직업가치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취업준비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의 결과는 선행연구[22, 24-26]에서 
학년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동일
하였다. 특히 3학년 초, 4학년 초, 취업직전 3개월에 있
어서는 취업직전의 순으로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예비적
인 취업준비행동은 완만한 증가를 보인 반면, 본격적인 
취업준비행동은 4학년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당면과제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의 현상으로 생각된다.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

Division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Tolerance VIF

Major Selection 
Motivation

Personal Motivation .456 .065 .489 8.791** .47 3.64
Social Motivation -.062 .067 -.069 -.747 .45 2.78

Occupational Values Extrinsic Work Values .351 .058 .398 7.591** .48 3.89
Intrinsic Work Values .397 .056 .447 8.743** .43 3.56

F=24.752, p<.001, R2=.428, Adj R2=.395, Durbin-Watson=1.967
**p<.001

Table 4.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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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석 결과에서 개인적 동기는 내재적 직업가치관, 취
업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재적 직업가치
관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의 결과는 선행연구[12, 
27-30]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개인 스
스로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가치관에 맞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행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과에서 취업준비행동에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의 결과는 Han[8]과 
Choi[13]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Han[8]
의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중요
한 요인임을 제시하였고, 학과운영 측면에서 전공선택동
기를 입시면접과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에 활용함으로써 
취업준비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Choi[13]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미용 전공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는 취업준
비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개인 수
업과제물 완성도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발표와 그룹참여 
등을 제공한다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개
별 및 집단상담의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지업
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의 
결과는 Han[8]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결과와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 순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에 Jo[22]는 대학
생의 올바른 직업가치 형성에 주안점을 둔 교육이 절실
히 요구되고, 또한 취업에 필요한 요소를 교육하는데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 내용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Choi[13]의 연구에서 직업가치
관 중 자기효능감 추구 요인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직업가치관의 특성에 따라 수업
방식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졸업 후 취업준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정
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업가치관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취업준비행동에 전공선택동

기의 개인적 동기,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
재적 직업가치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성별 및 
학년의 특성과 전공선택동기 및 직업가치관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개별 및 집단 상담과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
에서 직업가치관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일부지역의 응급구조(학)
과 대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자를 확대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3, 4년제 대학, 학점, 대
학의 소재지,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과 심리적 변인
으로 직업탐색 자기효능감, 취업성과에 대한 통제성, 특
성불안, 내·외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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